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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치티스터

● 수녀, 영성 작가.

● UN 산하 ‘세계 평화 여성 지도자회(GPIW)’ 공동 의장.

● 미국 베네딕도 여자 수도회 협회장, 미국 여자 수도회 지도회 대표 역임.

● 저서: <시련 그 특별한 은혜>, <내 가슴에 문을 열다>, <세월이 주는 선물>,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가> 등

최고의 나날만을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삶을 새장에 가둘 수 없고, 

현재의 행복한 날을 냉동시킬 수 없으며, 

액자에 갇힌 나비처럼 박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지금의 이 순간들과 동행하든 동행하지 않든 

삶은 무심하게 계속 간다.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비틀거릴 때에도 간다. 

때로는 따라가기에 너무 빠른 걸음으로, 

때로는 짜증이 날 정도로 느린 걸음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을 간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나날만을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저 나이를 먹고 무력해진 날에 문득 떠오르는 

몇몇 행복하고, 신나고,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의 기억이 

우리에게 힘찬 기운을 준다.

조앤 치티스터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중에서


